
늘푸른 지구 함께 나누는 평화
제32회 지구의 날 , 세종로의 차 없는 거리 환경체험 마당 행사

지구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워주고 지구촌 모두가 공동으로 대처해나가기 위해 1970년부터 시작된 지구

의 날 행사가 2002년 32주년을 기념해 늘푸른 지구 함께 나누는 평화 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전세계 184개

국 5000개 단체 및 5억명 이상의 시민들이 참가해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에 세계정상들의 참가

를 촉구하고, 차없는 날 등 역사상 최대규모의 환경행사가 국가별로 펼쳐질 예정이다.

2002년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SSD) 와 세계인의 축제무대인 월드컵 축구대회 가 열리는

동시에 21세기 인류 생존을 위한 최대 현안과제로 대두된 지구환경문제를 짚어볼 수 있는 한해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녹색소비자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지방의제21협의회 등 34여개 민간단체

가 참여해 구성된 지구의날 2002 한국위원회 가 늘푸른 지구 함께하는 평화 슬로건 아래 21세기 인류가 직

면한 지구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4월21일 광화문 세종

로에서 2002 차없는 거리 행사를 개최했다.

주요 행사내용으로는 환경과 평화 월드컵을 기원하는 무동력 교통퍼레이드를 시작으로 天의 마당, 地의 마

당, 人의 마당으로 나누어 개막공연, 지구의 날 메시지 전달, 각종 환경체험 행사 등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다

양한 부대행사가 펼쳐졌다.

또 전국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지구의 날 2002 지역위원회, 민간단체에서도 지역실정에 맞게 차 없는

거리, 자전거 대행진, 국토대청결운동, 환경사진전시회 등 기념행사를 펼쳤다.

지구의 날 은 세계가 함께 하는 순수 민간 주도의 환경행사로,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이후 매년 차 없는

거리, 자전거 대행진 등을 비롯한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해왔으며, 2002년에도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환경관

리청 등에서 전국적인 기념행사를 통해 지구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자리를 마련했다.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에 의해 설립되고 전세계 수천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후변

화와 관련된 방대한 자료를 수집·분석해오고 있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패널(IPCC) 의 최근 발표에 따르

면, 20세기 100년간 지표면의 온도가 0.6℃ 높아졌고, 해수면은 10-20cm 상승했으며, 현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증가하면 2100년의 지구평균기온은 1990년에 비해 1.4-5.8℃ 상승하고, 해수면은 9-88cm 상승할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

또 대규모의 지구기후 통계를 자랑하는 미국국립해양대기국(NOAA)에서는 2001년 1월 세계평균기온이 123

년만에 최고치로 1880-2001년 평균치보다 0.69℃ 높았다고 발표하고 지구온난화는 급격한 기후변화와 함께

대재앙을 불러올 것 라고 경고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국토포기를 선언하고 이주를 시작한 남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 남극의 라르센 B빙산

의 붕괴, 기상학자들의 2002년 사상 최악의 엘니뇨현상으로 인한 지구촌 홍수와 가뭄 경고, 산림파괴로 인한

생물종 멸종, 생태계 및 오존층파괴, 확대일로에 있는 사막화현상 등으로 지구의 위기현상은 인류에게 직면한

환경재앙의 생생한 증거와 경고의 메세지를 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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